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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종판별 마커를 이용한 콩 거점단지 재배품종 혼종률 모니터링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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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

[서론]

본 연구는 콩 품종구분 마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콩 재배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종의 혼종률을 확인하고자 한다. 

[재료 및 방법]

콩 거점단지로 5지역(파주, 김제, 광주, 전주, 제주)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지역별로 3~5개 포장에서 재

배되고 있는 주요 품종을 50개체씩 수집하여 개체간 혼종률을 비교하고자 한다. 품종판별 마커들은 콩 DNA 바코딩용 InDel 

마커 중에서 거점단지에서 주요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마커를 데이터베이스(MyCrops, 2014년)로부터 선발하여 분석에 

활용하고 자한다. 

[결과 및 고찰]

2018년에는 5개 지역 내 17개 포장에서 11개 품종, 850개체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현재 이들 DNA 추출을 완료하였다. 11개 

품종 중 보급종은 4개 품종(태광, 대원, 풍산나물, 소명나물)이며 나머지는 2012년 이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된 진풍, 아

람 등 신품종에 해당된다. 주로 대단위 영농조합이 있는 파주나 김제에서는 신품종을 도입하여 조합 단위 채종을 통해 종자량

을 확보한다. 일반농가나 작목반에서는 보급종을 분양 받은 뒤 3년 이상 자가채종을 통해 종자를 생산한다. 품종판별 실험 결

과를 통해서 지역별, 보급종과 신품종, 분양종자와 자가채종 종자에 따른 혼종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

콩 품종 보급체계를 개선하고 종자관리를 위한 영농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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